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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부상 앞에 멈춘 NC 구창모의 커리어하이 시즌

등록 2020.09.12 06:00:00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SOL KBO리그 두산 베어스 대 NC

다이노스의 경기, 7회말 NC 선발투수 구창모가 역투하고 있다. 2020.05.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2020시즌 눈부신 피칭을 펼치던 구창모(23·NC 다이노스)가 부상 암초를 만나 많은 시간을 빼앗

겼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구창모는 시즌 초반 엄청난 활약을 선보였다.

지난 5월7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첫 경기에서 선발승을 거둔 후 5월에만 5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를 기록했다.

시속 150㎞에 이르는 직구와 슬라이더, 포크볼, 커브를 앞세워 승승장구했다. 더이상 제구력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

다. 특히, 위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 시즌 돌풍을 예고했다.

6월에 2승을 추가한 구창모는 7월1일 롯데 자이언츠전부터 3경기 연속 승리투수가 되면서 시즌 9승째를 수확했다.

올해 13경기에 등판해 패배 없이 9승을 기록했고, 평균자책점은 1.55를 찍었다. 리그 투수 중 가장 돋보였다.

거칠 것 없이 질주하던 구창모를 막은 것은 부상이었다. 전완근에 염증이 발견되면서 전력에서 이탈했다. 7월26일 KT 위즈전

이후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NC다이노스 투수 구창모. (사진=NC제공)

NC와 구창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NC는 구창모가 빠진 가운데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맹추격을 받고 있다. 구창모가 있었다

면 조금 달랐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전완근에 미세골절이 발견돼 구창모의 복귀 시기가 더 늦춰졌다.

NC 관계자는 9월 중으로 복귀하기를 바랄 뿐, 아직 복귀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구창모는 조만간 정밀검사를 받은 후 훈련을 재개해 몸상태를 체크할 예정이다. 곧바로 전력 피칭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좋지 않거나, 통증이 있다면 복귀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규정이닝(144이닝)을 채우지 못하면 평균자책점 등의 기록은 개인 순위표에서 사라진다. 

구창모는 올해 87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개인 최다승 기록(10승)은 경신할 수도 있겠지만, 15승 이상 또는 다승왕 페이스

에서 낙마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 시즌이 될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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